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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B지역 2개의 3차병원과 5개의 2차병원

을 포함하여 총 7개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71명 중 응급실 근무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1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과 역할갈등,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

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직 정체성과 ‘향후 응급실 근무 희망 여부’로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13.0%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더 나아

가 응급전문 간호사의 배출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identity,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and emergency department and to ver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120 nurs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of 2 tertiary hospitals and 5 secondary hospitals located
in B city from July 1, 2013 to July 31, 2013. The professional identity and role conflict, and the professional identity
and job satisfac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the 
professional identity and ‘hoping to work at an emergency department in the future’. The full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13.0%. Therefore, participating in a symposium and specialty enhancing training will be needed to
enhance the specialty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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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병원의 경쟁력 및 생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1]. 최

근 응급실 내원 환자의 수와 중증도가 더해가고 비 응급

환자의 증가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응

급실 간호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

는 과중한 업무 부담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직

무만족감 저하와 이직으로 연결된다[2]. 간호 조직은 변

화하는 환경에서 간호의 질과 비용 효과를 높이고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

근율과 이직률의 감소, 간호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직무만족도를 증가시켜야 한다[3]. 

그동안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

는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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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진[5], 역할갈등[1], 직무스트레스[6], 임파워먼트

[7]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전문직 정체

성은 사회복지사[8], 사회체육지도자[9]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 관계

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를 대상

으로 직업 정체성을 전문직 개념에서 접근하여 전문 직

업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전문 직업성이 직무만족 및 조

직몰입과 유의한 정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8]. 응급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만족도와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 응급실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고히 정립할 경우, 

간호사 자신의 전문적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음은 물론 직무만족도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전문직 정체성이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되므로 두 변인 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역할갈

등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응급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응급실 간호사 자

신의 역할이 전문적인 가치기준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

다고 생각될 때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그러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결과 또한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1]와 유의한 상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2] 등 연구결과가 일

치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도 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건강 소비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문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갈등에 대처할 수 있

는 능력과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13,14]. 이러한 전문직 정체성은 역할갈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은 역할갈

등, 역할모호성과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전문직 정

체성이 높아질수록 역할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15]. 간호사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은 간호업무를 수

행하면서 직무의 범위와 수준이 모호하여 경험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구성원들 간의 역할 기대와 역할 

행동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할 기대와 실제 

역할 행동 간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역할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1,16]. 특히 응급실 간호사들은 업무의 권한

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중재나 사

정이 요구되므로 다른 의료인들과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

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갈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역할수행의 관점에서 역할

적응과 전문직 사회화와 창조성을 유발하거나 강력한 동

기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조절이 불

가능한 경우는 신체, 심리, 영적으로 여러 증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 결근, 이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17]. Moon의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은 역할갈

등, 역할모호성과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여, 전문직 정

체성이 높아질수록 역할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14]. 이러한 역할갈등은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2], 특히 응급분야는 특성상 

다른 병동과 구별되는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야로 구별된다. 고유의 응급실 간호업무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응급실 간호사들의 뚜렷한 어떤 역할기준도 없이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응급실 간

호업무 이상으로 전문적인 업무가 기대되고 있는 실정에

서 응급실 간호사들은 역할갈등과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 

야기될 수 있다[18].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임상간호

의 발전을 위하여 다수 이루어졌는데,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 문헌을 고

찰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1], 직무스트레스[18], 피로

[18]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전문직 정체성 

및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본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직무만족도에 전문직 정체성이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8]와 직무만족도에 역할갈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를 볼 때,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가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

하여 응급실 간호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

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응급실 간호사

의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 간호의 질

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응

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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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한다.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문항별 분

석하여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직

무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도를 파악함은 물론 각 개념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지역의 2개의 3차 병원과 5개의 2차 병원

을 포함하여 총 7개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응급실 근무경력이 최소 6개월 이상인 171명 중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analysis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3개의 변수(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직무만족도)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의 크기 .15, 검

정력(1-β)을 95%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119명으로 나왔

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산출 결과보다 많은 140명을 대

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총 140부의 설문지 중 129부

(회수율 92%)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총 120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

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 15문항, 전문

직 정체성에 대한 내용 21문항, 역할갈등에 대한 내용 30

문항, 직무만족도에 대한 내용 38문항의 총 10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전문직 정체성은 체계적인 학식과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에 의해 공공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

업을 가진 자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스

스로 판단하는 주관적인 평가[19]로, Park[20]이 사회복

지사의 직업적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를 

Kim 등[21]이 응급실 간호사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

한 도구로 총 21문항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 점수를 

말한다.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점수를 배정하였고, 부정 문항은 역 환산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전문직 정체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1이었다.

2.3.2 역할갈등

역할갈등은 어떤 개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역할이 주

어진 상황[22]으로, Kim과 Park[22]이 간호사의 역할갈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이 도구는 역할 모호 

13문항, 협조 부족 5문항, 환경 장애 5문항, 능력 부족 7문

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점수를 

배정하였다.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까지 측정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4였고, 본 연구에

서는 .91이었다. 세부적으로 영역별 역할갈등의 신뢰도는 

역할 모호 요인 .89, 협조 부족 요인 .85, 환경 장애 요인 

.85, 능력 부족 요인 .89이었다.

2.3.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직무에 대한 호의적 태도[23]로, 

의사, 간호사, 보건인력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Slavitt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Hong[18]이 응급

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이 도구는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까지 점수를 배정하였다. 부정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Lee와 Hong[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

고, 본 연구자가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2-1041024-AB-N-01-20130618-HR-001-003-02)을 받

은 후 대상 병원의 간호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한 뒤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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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s

Categories n % Mean SD t/F p

Sex Male  10   8.3 2.91 0.19 0.30 0.584

Female 110  91.6 2.84 0.37

Age in years ≤24  20  16.6 2.85 0.32 0.29 0.835

25-29  61  50.8 2.83 0.37

30-34  26  21.6 2.85 0.38

≥35  13  10.8 2.93 0.33

Marital 

status

Single  93  77.5 2.82 0.31 2.14 0.146

Married  27  22.5 2.93 0.47

Religion Yes  45  37.5 2.91 0.46 2.57 0.111

No  75  62.5 2.81 0.26

Education 

level

Junior College  80  66.6  2.79 0.31 2.11 0.125

University  24  20 2.96 0.49

Graduate         School  16  13.3 2.87 0.33

Total clinical   

careers(year)

<5  65  54.1 2.85 0.36 1.42 0.244

5-10  40  33.3 2.79 0.29

≥11  15  12.5 2.97 0.45

Career of

      

emergency     

room(years)

<1  17  14.1 2.94 0.32 0.79 0.502

1-3  35  29.1 2.83 0.37

 4-5  33  27.5 2.88  0.40

≥6  35  29.1 2.79 0.31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10  91.6 2.84 0.36 0.91 0.404

Charge nurse   7   5.8 2.80 0.32

Head nurse   3   2.5 3.11 0.40

Hoping to 

work   as an

ED nurse

Yes  77  64.1 2.92 0.38 9.91 0.002

No  43  35.8 2.71 0.27

Working on

night shift

Yes  56  46.6 2.85 0.31 0.02 0.891

No  64  53.3 2.84 0.39

intention to

 turnover

Yes  33  27.5 2.93 0.40 2.51 0.115

No  87  72.5 2.81 0.33

Monthly

income

(10000won)

<200  46  38.3 2.81 0.37 0.48 0.696

200-249  30  25 2.84 0.37

250-299  37  30.8 2.79 0.33

≥300   7   5.8 2.91 0.42

Sleeping

    time(hours)

≤5  18  15 2.88 0.52 0.20 0.820

6-8  91  75.8 2.85 0.33

>8  11   9.1 2.79 0.26

Main reason   

for working

For economic reason  73  60.8 2.81 0.36 1.05 0.374

For self-realization   9   7.5 2.94 0.41

Preferring a career  

   woman to a 

house wife

  7   5.8 2.81 0.17

Utilizing specialty 

  and aptitude

 31  25.8 2.92 0.35

Spending time to 

enrich your life

Never  19  15.8 2.82 0.52 1.80 0.151

Unusually  56  46.6 2.79 0.32

Usually  35  29.1 2.90 0.28

Frequently  10   8.3 3.04 0.32

서면동의서를 받고 윤리적 측면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로,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무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응급실 간호사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

 test로 하였다. 세 변

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정

하였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

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B시 소재의 응급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응급실 간호사 전체에 일반화하

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평균 연령은 

28.87±5.29세 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77.5%(93명), 

기혼이 22.5%(27명)으로 나타났고, 종교 유무는 ‘있다’가 

37.5%(45명), ‘없다’가 62.5%(75명)이었다. 교육수준은 3

년제 졸업이 66.6%(80명)로 많았으며, 현재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91.6%(110명)로 일반 간호사가 대부분이었고, 

응급실 근무 희망 여부는‘예’가 64.1%(77명), ‘아니오’가 

35.8%(43명)이었다. 밤 근무 여부에는 ‘예’가 46.6%(56명)

이었으며, 이직 경험은 ‘예’가 27.5%(33명), ‘아니오’가 

72.5%(87명)이었다. 

[Table 1] Job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0)

3.2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

무만족도

직장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경제적인 도움을 얻

기 위해서’가 60.8%(73명)로 가장 많았고, 내 삶을 풍요

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46.67%(56명)로 가장 많았다. 총 근무경

력은 평균 69.82±55.75개월이었으며, 응급실 경력은 평균 

47.8±33.46개월이었다. 평균 수입은 238±54.87만원이고, 

평균 수면시간은 6.9±1.34시간으로 나타났다[Table 1].

본 연구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문직 정체성의 평균평

점은 총 5점 만점에 3.38±0.35점이었으며, 역할갈등의 정

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87±0.45점이었으며, 영역

별로는 환경 장애가 평균평점 4.16±0.59점으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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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할 모호가 평균평점 3.84±0.48점, 협조 부족이 평균

평점 3.73±0.58점, 능력 부족이 평균평점 3.84 ±0.62점이

었다. 직무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85±0.35

점이었다.

[Table 2] The Degree of Professional Identity, Role 
Conflict, Job Satisfaction (N=120)

Variables Categories Min Max Mean(SD)

Professional 

Identity
2.52 4.33 3.38(0.35)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2.38 5 3.84(0.48)

Lack of 

Cooperation
2.20 5 3.73(0.58)

Environmental 

Stress
2.00 5 4.16(0.59)

Lack of Ability 1.29 5 3.84(0.62)

Total 2.43 5 3.87(0.45)

Job 

Satisfaction
1.89 4.21 2.85(0.35)

 

한편, 대상자가 지각하는 직무만족도의 문항별 분석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총 38문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문

항은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

다’가 평균평점 3.70±0.79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높은 문항은 ‘동료 간호사끼리 업무가 매우 바쁠 때 서로 

도우며 일한다’가 평균평점 3.60±0.87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는‘현재 나의 보수는 만족스럽다’가 

평균평점 2.08±0.9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per Question  
                                (N=120)

Question Mean(SD)

I have no doubt about the importance of my job. 3.70(0.79)

We, nurses, help each other while we are very 

busy.
3.60(0.87)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administration 

and nursing department.
3.52(0.79)

Good cooperation systems are established among 

other grades of nursing jobs.
3.51(0.71)

The nursing job is recognized as a professional 

compared with other jobs.
3.42(0.92)

I’m more satisfied with working at this hospital due 

to its good working            circumstances than 

working at other hospitals of higher pay.

2.44(0.95)

There are a lot of chances for promotion in 

proportion to my ability and career.
2.30(0.87)

The pay is reasonable for my ability and career. 2.16(0.86)

The nurses’ pay of this hospital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hospitals.
2.15(0.87)

I’m satisfied with my pay. 2.08(0.9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의 차이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의 

차이는 성별(t=0.30, p=0.584), 연령(t=0.29, p=0.835), 결혼 

상태(t=2.14, p=0.146), 종교 유무(t=2.57, p=0.111), 교육수

준(t=2.11, p=0.125), 총 근무경력(t=1.42, p=0.244), 응급실 

경력(t=0.79, p=0.502), 현 직위(t=0.91, p=0.404), 향후 응

급실 근무 희망(t=9.91, p=0.002), 밤 근무 여부(t=0.02, 

p=0.891), 이직 경험(t=2.51, p=0.115), 총 수입(t=0.48, 

p=0.696), 수면시간(t=0.20, p=0.820), 직장생활을 하는 가

장 큰 이유(t=1.05, p=0.374),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

는 시간(t=1.80, p=0.151)으로, ‘향후 응급실 근무 희망 여

부’(t=9.91, p=0.002)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3.4 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

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무만

족도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응급실 간호

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역할갈등은 양의 상관관계(r=0.38, 

p<.001)를,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

(r=0.32, p<.001)를 나타냈다. 전문직 정체성이 증가할수

록,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Professional Identity,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N=120)

Professional 

Identity

r(p)

Role Conflict

r(p)

Role Conflict 0.35(<.001)

Job Satisfaction 0.30(<.001) 0.08(.349)

                                            

3.5 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은 Table 5와과 

같다.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직무만족도에 차

이를 나타낸 향후 응급실 근무 희망 여부와 전문직 정체

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불연속 변수는 가변수로 전

환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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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Job Satisfaction
(N=120)

Variables B S.E β t p Adj-R2 F p

Constant 1.75 0.29 6.04 <0.001

Professional  identity 0.29 0.09 0.29 3.36 0.001 0.095 13.44 p<0.001

Hoping to work  as an 

ED nurse (Yes)*
0.16 0.07 0.21 2.38 0.019 0.130   

*Dummy variable

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86으로 자기

상관이 없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0.97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2로 기본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문직 정체성

이 9.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향후 응급실 근무 희망 여

부를 포함한 전체 설명력은 13.0%였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정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38점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1]의 연구에서 3.51점으로 나온 결

과와 유사하였다. Kim[25]의 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들

은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수술기법의 꾸준한 발전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교육이나 학위 취득 등의 노력

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 정

체성의 세부항목 중“나는 체계적으로 간호(또는 응급간

호) 관련 전문잡지와 신문을 읽는다”가 2.2점으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

급실 간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영역의 간호사보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는 다른 병동과 구별되는 지식과 기술이 요

구되어지는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식하여 2003년

부터 응급전문간호사 제도가 법제화되어졌다. 2012년 보

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총 간호사 수가 291,218

명인데 비해 응급전문간호사는 187명에 불과하고, 또한 

응급의료기관 수가 전국 462개소로, 응급의료기관 당 응

급전문간호사는 0.4명으로 간호사 중 응급전문간호사보

다 일반 간호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26].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응

급전문간호사의 양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뒷

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응급실은 타 병동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서이므

로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자

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대상자에

게도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역할갈등 정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

이 3.87점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ung과 

Oh[1]의 연구에서 3.37점, 신경외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2]의 연구에서 3.6점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매년 

증가되는 응급환자의 수에 따라 근무량이 늘어남으로써 

의사, 환자, 간호사 사이에서 역할갈등이 증가되고, 일반

병동보다 즉각적인 사정과 중재를 많이 적용함으로써 다

른 부서의 간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역할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인력기준 

중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수는 명시되어 있지만 구

체적인 업무 범위 또는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13]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또한 이 문제

는 응급실 간호사들의 역할갈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영역별 역할갈등 정도를 살펴보면 환경 장

애가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역할 모호가 3.84점, 

능력 부족이 3.84점, 협조 부족이 3.73점 순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ung과 Oh[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

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은 대상자의 특

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을 위해서는 응급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어떤 영역에서 갈등이 높은지를 확인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역할갈등을 완화시킬수 있는 요인을 찾

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2.85점

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Hong[18]의 연

구에서 2.75점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응

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도 문항을 분석한 결과,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

다는 점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가 3.7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일을 인정할수록 직무만

족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나의 보수는 만족스럽다’가 2.1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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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는데, 이는 Lee와 Hong[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Ericsson, Charness, Hoffman,과 Feltovich[27]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은 자

신의 전문성 개발에 주력하게 되고, 조직의 성과도 높아

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전문성에 대한 보상은 직업 전

체에 대한 보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간호사들만의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간호

사들의 요구도를 조사 및 평가하여 보수의 적정성 문제 

또는 다른 보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

목은 향후 응급실 근무의 희망 여부로 나타냈는데, 이는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

거나 혹은 개선해 나가면서 이겨내겠다는 신념이 향후 

응급실 근무의 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직무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되어 향후 응급실 근무를 

희망하는 군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향후 응급실 근무 여

부에 영향을 미쳐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

된다. 또한, 간호업무환경과 이직의도 간에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 병원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이 좋으면 직무만

족도가 높아지고,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난 Kang[28]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응급실 간호사들이 자신의 근무지에

서 계속 근무할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응급실 내 업무환

경의 개선은 물론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등의 복지 제도도 마련하여 계속해서 응급실 근무

를 희망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직무만족도는 다양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좀 더 많은 대

상자와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 정체성과 역할갈등은 순 상관관

계를 나타냈는데,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과 

Yu[19]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정체성과 역할갈등 간의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

등의 요인에 환경적 요인과 협조와 같은 외적인 기대요

인까지 포함한 것에 반해 Kim 과 Yu[19]의 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을 자신이 바라보는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의 

차이로 본 만큼 각각의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다. Sung과 Oh[1]는 응급실은 업무의 특성상 여러 의료

인들이 같이 협동하여 응급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

급실 간호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문직 정체성이 긍

정적으로 확립되었을지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역할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직 정체성은 직무만

족도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응급

실 간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고

히 정립할 경우, 간호사 자신의 전문적 업무를 능률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직무만족도 역시 증가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ung과 Oh[1]는 응급

실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확고한 직업관을 형

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때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

였다.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선행 연구를 보면,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난 연구 결과[1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고 한 연구 결과[12]들로 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

다. 이와 같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연구의 결

과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

를 통한 이에 대한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

구에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에서 전문직 정체성이 9.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향후 

응급실 근무 희망 여부’를  포함하여 전체 13.0%의 설명

력을 보여,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

하여 전문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13.0%밖에 설명하지 못하였으

므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문직 정체성과‘향후 응급실 근

무 희망 여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의 양

질의 간호 제공, 생산성 향상 및 이직률 저하를 위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응급실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이들의 전문직 정체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응급전문간호사의 지속적인 양성

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들이 계속해서 응급실 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병원 관리자는 간호등급 향상 및 특수부서에 대한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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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제공 등으로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응급실 간호

사가 계속해서 응급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

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직 정체성,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응급실 간호사 120명으로 자료 수집

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

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전문직 정체성과 ‘향후 응급실 근무 희망 여부’로 나

타났다. 전문직 정체성이 9.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향

후 응급실 근무 희망여부를 포함한 전체 설명력은 13.0%

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응급실 간호사의 전문성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응급전문간호사의 배출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응급실 근무를 희망하는 군이 계

속해서 근무를 희망할 수 있도록 특수부서에 대한 인센

티브 제공과 같은 전문성 수준에 따른 보상과 간호등급 

향상으로 인한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할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

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전

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

향요인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았으므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규명이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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